
    코로나19 현재 및 향후 중국정부 대처 방안
(KIC중국, 2021.4.16)

□ 中 상무부 “대외무역 증가세,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나아…연간 ‘전고후저’ 예상”

  최근 발표된 1분기 대외무역 데이터에 대해 리싱첸(李興乾) 상무부 대외무역국장이 14일 “중국 

대외무역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

어서 연간 증가율은 ‘전고후저(前高後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서 1분기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29.2%를 기록했다. 이중 수출과 수

입은 각각 38.7%와 19.3% 늘었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입과 수출, 수입은 각각 20.5%, 

22.5%, 18.2% 증가했다.

  리 국장은 1분기 수출입 증가율은 2011년 이래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 같은 기간

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어서 “증가세가 양호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보다 낫다고 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대외무역 성적표에서 수출 부가가치가 안정적으로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

차, 액정 디스플레이(LC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단가는 각각 7.1%, 4.5%, 6%, 5% 올랐다. 새

로운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1분기 국경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출입이 46.5% 증

가했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에는 100여개의 해외창고가 새로 들어섰다.

  1분기 비수기에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인 이유에 대해 리 국장은 “이는 국제 수요 회복과 중국 

대외무역 산업의 강한 공급 능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외무역 안정 정책 

보장 능력, 대외무역 기업 혁신 활력, 산업망∙공급망의 시너지 효과, 작년 같은 기간의 낮은 기저효

과, 현지에서 명절 보내기 등도 수출입 증가폭 확대에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외무역 발전은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 무역 문제 정치화 및 국제 무역 질서 방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등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밖에 글로벌 물류 

수송력 부족, 운송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무부는 향후 해당 부처와 계속해서 수송력을 늘리고 컨테이너 공급을 확대해 대외무역 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상품의 동일 가격과 동일 품질 등을 추진해 국내외 

무역 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계속해서 국제무역 ‘단일창구’ 기능을 완비하고 환경을 최적화해 무

역 원활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新华社, 2021.4.16.)

□ 中 공신부, 향후 5년간 스마트 제조업 적극 발전

  중국이 스마트 제조업 발전의 향후 5년 계획을 담은 문건을 발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14일 '14차 5개년(2016~2020년) 스마트제조 발전 계획(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공신부는 오는 2025년까지 규모이상(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제조업체 대부분이 디지털화

를 이루고 중점 산업의 중견기업이 스마트 전환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규모이상 제조업체의 디지털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공신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제조장비와 공업 소프트웨어의 기술 수준 및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

려 중국 국내 시장 수요 대비 생산능력을 각각 70%,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또한 스마트 제조 분야의 혁신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공신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작업장 1천 개 이상 구축 등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설립

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新华社, 2021.4.16.)


